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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양잠업은 1980년대 이후 계속적인 불황기를 맞아 매년 고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재의 잠업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대책으로 다회육을 통한 양잠경영의 합리화가 한 방편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다회육시 회전섶을 소독할 여유가 없이 재사용하므로써 누에병 발생의 가장 큰 오염원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상족중에 포르말린으로 훈증처리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 
  포르말린 훈증소독방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축산업에서는 축사 특히 계사의 소독에 널리 이용되어왔고, 잠업에 있어서도 1960년대에 PPS 또는 호스린이라는 훈증제가 개발되어 잠실잠구소독에 이용되어 왔으나 훈증시 연소에 문제가 있어 현재 양잠농가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과망간산칼륨에 의한 포르말린 훈증소독은 그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으므로 이 방법으로 상족중의 회전섶에 처리하여 그 소독효과 및 사질(絲質)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1. 포르말린 훈증소독과 병잠발생

	 
	  공시재료 및 방법으로서는 1991년 춘잠기에 잠업시험장 항온항습실에서 3령까지 보습방건지치기로 사육한 용강잠을 4~5령기에는 간이 잠실에서 가지뽕치기로 사육하고 익은누에를 구당 1,000두씩 자연올리기로 회전섶에 상족시켰다. 
  상족 다음날 완전밀폐가 가능한 일반잠실(16.5㎡)로 옮겨 매어 달고 상족 5일째 훈증소독구의 회전섶만을 매어 단 잠실에 과망간산칼륨(KMnO4) 200g을 넣은 바께쓰를 놓고 35% formaldehyde함유 포르말린 500㎖를 부어 가스화시켜 훈증소독하였다. 24시간 후인 다음날 수견하여 사질조사에 공시하였으며 일반소독구의 회전섶은 수견 후 3% 포르말린액을 분무한 후 비닐로 싸서 일광소독하였다. 
  처리 10일 후에 각구의 회전섶에서 먼지를 채취, 1g의 먼지를 20㎖의 증류수로 희석한 다음 탈지면으로 여과한 액을 뽕잎에 도말음건(塗抹陰乾)한 후 3령기잠에 1일간 첨식하였다. 공시 누에품종은 백옥잠이었으며 구당 100두씩 2반복 처리하여 첨식 후 일별 병잠발생수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 회전섶으로부터 채취한 먼지와 물추출액을 도말급상법으로 처리한 후 병잠 발생생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1에서와 같이 대조인 무첨식구에서는 병잠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첨식구중 일반소독구에서도 첨식 4~5일째, 즉 3면기에

	 
	표 1. 약제처리후 병잠발생 
(단위 : %)

먼지첨식후(일)

1~3

  4

  5

6

대조(무첨식)

0

  0

  0

0

먼지첨식 A
B
C

0
0
0

    4*
32
60

    6*
22
35

0
28  
2

주) A ; 일반소독구 (3% 포르말린 처리 및 일광소독), * 불탈피잠
     B ; 훈증소독구 (상족중 과망간산칼륨에 의한 포르말린 훈증소독)
     C ; 무소독구

	 
	  평균 10%의 불탈피잠이 발생하였을 뿐 병잠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무소독구에서는 첨식 6일째까지 공시한 누에가 100%발병하여 폐사하였다. 첨식 4일째까지 발병한 누에는 거의 무름병이었고 이후에는 고름병잠이 많이 관찰되었다. 한편 훈증소독구에서도 첨식 4일째 32%의 병잠이 발생하였고 6일째까지 82%의 병잠이 발생하여 회전섶의 훈증소독은 효과가 거의 없음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뚜렷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누에를 큰누에때 간이잠실에서 조방사육을 함으로써 무름병 및 고름병이 상족기에 많이 발생하여 공시 회전섶이 오염원으로 충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포름알데히드가스는 회전섶에 부착된 오염물질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독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포르말린 훈증소독과 사질 영향

	 
	  수견한 후 사질(絲質)을 조사한 결과 고치풀림새율이 훈증소독구가 41.3%로 가장 불량하여(표 2) 사질에도 악영향을 미쳤음을 보였다. 이것은 상족중에 포르말린으로 훈증소독할 경우 대기중의 수분 및 고치중의 자체수분과 포름알데히드 가스가 반응하여 세리신의 변성을 가져와 풀림새가 나빠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약제처리별 사질조사 성적
처리구

고치실길이(m)

고치실량(kg)

풀림새 실길이(m)

풀림새 실량(kg)

해서율(%)

생실량

A
B
C

1279.0
1274.0
1230.0

49.3
48.5
48.3

849.0
477.7
657.8

33.1
18.6
26.1

66.4
41.3
53.8

19.21
18.42
19.99

주) A ; 일반소독구(3%포르말린 처리 및 일광소독)
     B ; 훈증소독구(상족중 과망간산 칼륨에 의한 포르말린 훈증소독) 
     C ; 무소독구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상족중 포르말린 훈증소독은 완전밀폐가 가능한 잠실 또는 상족실을 필요로하는 문제점과 더불어 실용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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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상족중 회전섶을 포르말린 훈증소독하는 장면 

	 
	 
	 
	 
	 
	 


